
배구선수라는 사실이 저주스럽고, 
배구공이 꼴도 보기 싫었던...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

이 선수들을 두 번 울릴 것인가? 

2018년 좌식배구 여자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오늘, 우리 선수위원회는 

좌식배구계에 만연해 있는 적폐 청산을 위해 2018년 좌식배구 여자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해 정식

으로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협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좌식배구 여자 국가대표팀에서 감독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선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2015년 1월16일 선수위원회에서 대한장애인배구협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이 접수되었고, 

2015년 2월 7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정복자 교수를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대한장애

인배구협회 이사 2명 등 총 4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징계 사실도 문제를 제기한 선수들에게는 통보된 바 없으며, 

또한 좌식배구 선수 모두에게도 어떠한 사실도 공지된 바 없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 선수위원회 측에서는 협회 측에 그 문제에 대한 징계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협회 측에서는 그에 대한 징계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붙임 문서 1 참조)

2018년, 2014년에 벌어졌던 일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따라서 제2대 선수위원회는 2018년 좌식배구 여자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해 

협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아  래 -

1. 전문체육위원회 명단 및 선발 이유 

- 이번 감독을 선발한 전문체육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주지하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선발을 했다면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이 문제를 주지하고 있지 못했다면 좌식배구계에 대한 정보나 애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전문체육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협회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2014년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인권 침해 문제 재조사 

-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전 집행부의 

  일이라고 떠넘기지 말고, 얼마 전 홈페이지에 올라 온 사과문처럼 책임감 있게 접근하여,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처음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죄가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쓰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 

만약, 그 감독의 입장에서 2014년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문제제기가 억울한 누명 씌우기였다면 이

번 기회를 통해 깨끗하게 해명 될 것이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 또한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기에 

여자 대표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강력하고도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그 본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좌식배구계를 만들기 위해서

협회의 신속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12월 7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제2대 선수위원회


